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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라 (눅19:10) 

툴루즈 한인교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툴루즈 한인교회는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 많은 한
인들이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났
지만 툴루즈에 오는 한인 유학생들의 숫자나 한국교
민들의 숫자가 급감하였습니다. 한때 70여명이 되었
던 교인들의 숫자가 1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교회 재
정 뿐만 아니라 주일예배 참석 숫자가 너무 줄어서 남
아 있는 교인들도 갑작스럽게 썰렁해진 분위기로 인
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
린 한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남
아 있는 교인들이 다시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교인들도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20여명이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 유학생이 툴루즈 교회에 처음
으로 출석한지 6개월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진행된 세례식이어서 온 교
인들이 함께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강하
게 와 닿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20대 청년이 주님을 영접
하고 세례받는 일이 드물다고 하는데 머나먼 툴루즈 
땅에서 청년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은 놀랍
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툴루즈 교회는 교회의 크고 작음에 그리고 교
인수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툴루즈 교회가 되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세례식과 툴루즈교회 교인들, 성탄절 주일학교 아이들



시리아 난민 압둘라, 우르드 
시리아에서 도착한 압둘라, 우르드 가정의 프랑스 생
활이 이제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자들과 함께 이 가정의 프랑스 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행정절차와 불어수업, 병원치료등을 지원했습니다. 
심한 당뇨증세가 있었던 압둘라는 건강이 많이 회복
되었고, 교통사고로 안면 마비 증세가 있었던 우르드
는 2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에는 이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초청
하여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슬림 이지
만 본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기독교인임
을 알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
다. 이들이 주님을 알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
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한국디저트 꺄페 사역 
꺄페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이 프랑스 청년들을 위
해 오픈한 한국디저트꺄페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월1회 있는 이벤트 행
사때에는 1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
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꺄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시리아 난민과 자원봉사자들 송년모임

2023년 12월 마지막 꺄페 모임을 위해 모인 청년들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
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유럽은 3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과 계속 증
가하고 있는 난민으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
나님을 신뢰함으로 선교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
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툴루즈 교회의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서  

2. 프랑스에 정착하는 난민들을 위한 사역이 더 확장 될 수 있도록 

3. 프랑스 개혁교회와의 협력사역들이 확장 될 수 있도록 

4. 한국 디저트 꺄페가 더 성장하여서 프랑스의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5.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